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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ee
Seoul, South Korea

‘The Tree’ exhibits similarities  
to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a natural tree, and its ever-changing 
silhouette resembles tree patterns. 

바람과 지진과 같은 자연환경에 견디는 나무의 구조 조직을 닮은 
타워 ‘The Tree’는 서울 시민들에게 국제적 이벤트 장소, 관광 명소, 
도시숲으로서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렘 쿨하스의 ‘건축은 맨하탄의 신흥 종교이다(Architecture is 
Manhattan’s new religion)’의 통찰적 명제가 이제 ‘녹색은 서울의  
신흥 종교이다(Green is Seoul’s new religion)’로 바뀌는 모멘텀에  
본 타워가 위치하고 있다. 

81년도 오픈한 강남최초 호텔인 더리버사이드 호텔은 높이 284.7미터,  
49층 높이로 대한민국 근대화와 산업화의 상징인 경부고속도로 
초입 위치하고 있다. 타워는 종묘, 세운상가 공원화, 남산, 한남대교, 
경부고속도로 공원화에 이어 관악산, 청계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녹색보행도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촉매적 역할을 잠재하고 있다.

역피라미드 형식의 떠있는 저층부 디자인을 통해 건물이 대지의 
20%(BFR, Building Footprint Ratio)만을 점유하여 축구장 면적에 
상응하는 도시숲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28층 스카이 가든, 컨벤션 테라스 등과 함께 대지면적의 2배에 이르는 
식재가능 면적을 입체적으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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